3월 19일 작은마음 2면 사랑의 말씀

조금은 징그럽고 이상하게 생긴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살랑살랑 하늘을 날고있는 나비를 보면서 그 애벌레를 상상해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 한번 오늘 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을 머리 속에 그려 볼까요? 사십 일간의 기도와 단식의 시간을 마치시고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며 하느님 나라를 알리셨던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은 마르고 옷은 낡고 신발은 먼지 투성이인 예수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놀랄만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예수님, 하느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애벌레는 고치를 틀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노력해야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광야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기도하고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고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며 생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친구들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